
부울경 미래 경제발전의 초석이 될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 촉구
부산·울산·경남 경제계 공동 성명 

  부울경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제
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.

  부산, 울산, 경남 경제계는 한마음 한 뜻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염원하고 
있고,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가덕신공항 특별법 조속 제정을 요구하는 
것이다. 

  부울경의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. 일자리가 줄어들어 청년은 지
역을 떠나가고, 지역은 활기를 잃어가며 노후화 되고 있다. 부울경이 가진 
경제벨트와 지리적 이점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. 이러한 상황을 극
복하기 위해서는 가덕신공항은 반드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.

  가덕신공항은 세계적 항만인 부산항과 진해신항 그리고 유라시아 철도를 
결합할 수 있는 하늘-바다-육지 연계로 동북아 복합물류 거점으로써 엄청난 
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신공항이다. 

  이제는 단순한 여객공항이 아니라 물류 기능이 함께 결합된 공항이 필요
하다. 동남권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항만과 바로 연결되
는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고,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서라도 24시간 운영가능
한 가덕신공항이 조속한 시일내에 건설되어야 한다. 영남권에서 발생하는 
물류의 96%가 인천공항에서 처리되고 있는데, 가덕신공항이 건설되면 지역
업체의 물류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다  

  대구경북과 일부 언론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
있는데, 대구경북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추진하고 부울경은 가덕신공항을 
추진하여 서로간 경제협력을 이루며 상생발전하면 좋을 것이다. 



  가덕은 안전성과 확장성, 물류와 여객을 선도할수 있는 최적의 신공항 입
지이며, 2002년 돗대산 민항기 참사 이후 안전하고 24시간 운영가능한 동남
권 관문공항 건설은 20여년간 이어져 오는 부울경의 숙원사업이다.

  부울경의 새로운 도약 기회인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
서라도 가덕신공항이 2029년까지 건설되어야 한다. 이를 위해서는 가덕신공
항 특별법 제정이 필수다. 가덕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트라이포트 완성으로 
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
될 것이다. 

  지금 ‘가덕신공항 특별법안’을 발의하여 국회 상임위 심사중이다. 여당 대
표는 당론으로 2월에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였고, 야
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당론으로 가덕신공항건설 지지를 표명하였다. 부울경의 
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노력해주심에 대하여 부울경 경제계를 대표하여 감사
의 말씀을 전한다. 시도민과의 약속이 꼭 이행될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되
어 공포되는 그날까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. 

  부산, 울산, 경남 경제계는 다시 한번 더 촉구한다. 침체된 부산, 울산, 경
남의 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이번 2월에 
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.

 2021년 2월 15일

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허용도

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전영도

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구자천


